
선 랜드 - OE 정방기로 새로운 “리믹스” 방적법 개발 

일본 오사카에 있는 선 랜드사는 3,968로터(rotors)의 OE 정방기를 가동하

고 있는데, 2005년에 새로운 방적법 “리믹스(remix)”를 개발하여, 감즙으로 염

색한 원사로 만든 새로운 소재를 발표하였다. 또한 이집트 초장면 “기자 70”

을 보통 OE 방적법으로 뽑은 차별화 원사도 유럽의 고급 브랜드 제품에 사

용되기도 하여 판매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. 

“리믹스”란 OE 정방기에서 제일 먼저 개섬한다는 방적 원리를 살려 실 자

체를 개섬한 다음 다시 실을 방적하는 독자적인 기술이다. 그러므로 서로 다

른 두 가지 실이나, 실과 슬라이버를 짝지어 공급하여 개섬함으로써 다양한 

색다른 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, 획기적인 방법으로서 특허를 출원 중이다. 

이 방법으로 뽑은 원사는 이미 셀렉트 숍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. 

선 랜드는 제직 공장이나 니터(knitter)와 함께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드는 데 

바쁘다. 감즙 염색도 2006년에 대비하여 제안할 소재 중의 하나로 감즙 염색

사 30%와 면 슬라이버를 섞어줌으로써 독특한 표정의 원사를 개발하였다. 

번수는 태번수로서 16수까지 방적이 되는데 임팩트(impact)가 부족하다고 하

여 10수 전후의 면사로 판매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. 로즈(rose)나 당근 등을 

원료로 한 초목 염색(草木染色)의 “리믹스”사도 상품화하였다. 

또한 보통의 OE사도 차별화 원료를 사용한 소재가 알차게 여러 가지를 갖

추게 되었다. 램 울(lamb wool)을 비롯하여 캐시미어(cashmere), 모헤어(mohair), 

앙고라(angora) 등의 수모 혼방이나 블루 리넨(blue linen), 대나무 자체의 섬유, 

파초(芭蕉) 섬유 등으로 OE사의 촉감을 살린 소재가 조금씩 서서히 좋은 평



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. 램 울을 사용한 소재는 일본의 큰 어패럴 

메이커가 코트 등에 채용하게 되어 상품화 실적이 오르고 있다. 

앞으로는 니터나 제직 업자를 통하여 직접 어패럴에 제안하기도 하며, 영

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 “리믹스”는 품질을 먼저 안정시키면서 철저하게 고

객이 원하는 대로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. ♣ 

 


